
- 1 -

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 (전매체) 9.16.(화) 배포즉시

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명 신청
  - 지역별로는 경기 21.4만명, 서울 17.6만명 등 수도권에서 44만명이 신청
  -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진행

 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16일(화) 상생페이백 접수 첫

날인 15일(월)에 약 79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.

 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

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, 증가한 

금액의 20%까지 월 최대 10만원(3개월 30만원 한도)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

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

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 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1,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(상생페이백.kr)을 

통해 신청하였다. 지역별로는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서 44만명(55.5%)이, 

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(5.2만명), 경남(4.5만명) 순으로 신청을 많이 

하였다.

  * 수도권 신청현황(만명): 경기 21.4, 서울 17.6, 인천 5.0

 ** 이 외 비수도권 신청현황(만명): 대구 4.0, 경북 3.1, 충남 2.7, 대전 2.5, 광주 2.4 순

< 신청 분산을 위한 5부제 실시 >

일자 9.15(월) 9.16(화) 9.17(수) 9.18(목) 9.19(금) 9.20(토)~11.30(일)

출생연도

끝자리
5, 0 6, 1 7, 2 8, 3 9, 4 모두 신청가능

 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

이틀 후인 17일(수)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. 올해 9월 1일

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(목)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‘페이백 및 소비복권 

조회하기’ 메뉴에서 확인(확인일 기준, 2일전까지의 실적)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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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편,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·우리·농협은행 

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(650곳 영업점)이 추가 참여함에 따라 안내 영업점이 

8,100여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.

 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했다. 종전에는 하나로마트 중 

마트･슈퍼･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‘면’ 지역 소재 내 123곳만이 포함

되었다.

 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방안이 시행되

면서 상생페이백도 이에 맞춰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·면단위 657곳까지 늘려 

총 780개로 사용처를 확대하였다.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

판매하는 ‘로컬푸드직매장’ 251곳도 새롭게 인정 사용처에 추가하였다.

  아울러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

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을 통해 1만원의 상품권을 

총 1만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.

 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“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

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겠다”고 

밝혔다.

담당 부서
민생지원TF

(상생페이백)

책임자 과  장 서정언 (044-204-7890)

담당자

사무관 전상용 (044-204-7904)

주무관 김명철 (044-204-7881)

주무관 백재준 (044-204-7896)

주무관 김지연 (044-204-79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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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이벤트(9.5~9.30)


